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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음성학 분야에서의 연구를 보면,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대

한 연구나 중국인이나 베트남인 등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과 발

음 교육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1],[2],[3],[4],한국인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연구도 폐쇄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지속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5],[6],[7],[8].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의 발

음 교육을 보면, 1987년 제5차 교육 과정 이후 발음에 대한 내용

이 점점 줄고 있으며 [9],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의 

뒤에 부록에 포함된 <우리말 꾸러미>에서만 다루고 있는 등 발

음 교육 내용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어 발음에 대한 의

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 표준 발음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

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차

이에 따른 발음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표

준 발음에 대한 기준 또한 다르다. 페쇄음은 보통 성대진동개시

시간(Voice Onset Time, 이하 VOT)과 f0(fundamental frequency)
로 구분되는데, 한국어 폐쇄음의 경우 평음(lenis), 경음(fortis), 
기음(aspirated)으로 구분되며, 예전에는 VOT 값의 차이로 구분

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다[10]. Lisker & Abramson에 의하면 한국

어 경음 ‘ㅃ’, 평음 ‘ㅂ’, 격음 ‘ㅍ’의 VOT는 각각 7ms, 2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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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ms로 그 차이가 뚜렸했다[10]. 그러나 약 10여년 전의 연구에

서부터 한국어 평음의 VOT값이 길어져서 평음과 격음의 차이

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5],[11],[12],[13]. 2006년도 

Silva의 연구를 보면 1970년 이후 출생자의 폐쇄음 발음에서 격

음의 VOT가 많이 짧아져서 평음과 격음의 VOT값이 겹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는데[13] 이처럼 발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표준 

발음의 기준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기도 했다. 이러한 표준 발음의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고 한국어 교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발음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국인의 한국어 발음 교육의 방향도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틀문장의 경우, 10년 

전 연구인 2006년의 Silva의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을 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Silva의 연구결과나[13] Lisker & 
Abramson의 연구 결과와[10]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 최근 

10년간 한국어 발음의 변이 실태를 살펴본다. (2) 발화유형에 따

라 폐쇄음 발화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4] 최
근의 한국어 폐쇄음에 대한 연구로 문단 단위 읽기 연구는 많지 

않은데, 본 연구에서는 틀문장 속 단어 읽기 뿐 아니라 문단 읽

기에서의  폐쇄음 발음을 조사한다. 문단 읽기는 정보 제공 글 

읽기와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정서표현의 글 읽기로 구분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피험자

본 실험에 참여한 한국인 화자는 총20명으로 VOT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남성과 20-25세 만을 대상으로 했

다. 또한 방언이 VOT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15] 출생 지

역 또한 통일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Silva의 결과와 비교되므

로[13], Silva의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서울 경기 지역  출생자

로 그 지역에서 청소년기까지 지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외에도 피험자 모두가 외국어 사용 국가에 3개월 이상 체류하

지 않았으며, 전공이 외국어나 국어와 관련이 없으며 현재 음성

관련 질환을 겪고 있지 않았다.

2.2. 발화자료

2.2.1. 틀문장

목표 폐쇄음은 틀 문장에서 발화될 수 있도록 했는데, 앞 모음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목표 폐쇄음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틀문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Silva의 연

구의 결과[13]와 비교하기 위하여, Silva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장과 동일한 “이건 _____ 라고 해요.” 였다. 실험 목표 폐쇄음은 

모두 ‘(C)ㅏ다’ 형태의 단어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일반인들의 

사용 빈도가 큰 유의미 단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무의미 단어

도 있었다. 사용된 시료는 아래와 같다.

1. 이건 ‘바다’라고 해요.
2. 이건 ‘다다’라고 해요.
3. 이건 ‘가다’라고 해요.
4. 이건 ‘파다’라고 해요.
5. 이건 ‘타다’라고 해요.
6. 이건 ‘카다’라고 해요.
7. 이건 ‘빠다’라고 해요.
8. 이건 ‘따다’라고 해요.
9. 이건 ‘까다’라고 해요.

2.2.2. 정보를 전달하는 글

문단 발화 중 비교적 형식적인 글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의 

폐쇄음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읽도록 하였다. 읽기 

자료는 본 연구자가 목표 폐쇄음을 포함할 수 있도록 뉴스 기사 

형태로 만들었다. 뉴스 기사 읽기에서도 앞 단어의 영향을 줄이

기 위해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의 폐쇄음만 측정하

였는데 틀문장에서는 후행모음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후행

모음은 모두 /ㅏ/로 맞추었으나, 문단에서는 최대한 /ㅏ/로 맞추

려고 했으나 모두 맞추지는 못했다. 고모음 환경에서 저모음 환

경보다 선행 폐쇄음의 VOT 값이 더 크므로 분석 시 이 부분을 

고려했다. 또한 문단 읽기의 경우에는 맥락에서 목표 폐쇄음이 

속해있는 단어의 중요도나 강조의 정도에 따라 발화 속도도 달

라지고 발화 속도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VOT나 f0 값이 

달라질 수 있어 분석 시 이에 대한 고려 또한 해야 했다. 대상음

은 모두 단어의 첫음절에 나오는 음만 활용했는데 피험자의 자

연스러운 발음을 위해서 실제 실험 할 때 피험자에게 목표 폐쇄

음을 표시해 주지는 않았다. 발화 실험에 사용된 읽기 자료는 

아래와 같다.

산불은 파성시 도일읍 가운리 야산 중턱에서부터 현재는 꼭

대기로 번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불

은 오후 2 시 20 분 현재 산림 0.3 헥타아르를 까맣게 태우고 정

상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큰불

이 번지고 있으나 산세가 험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편서풍이 많이 불어 진화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다.

2.2.3. 정서 표현의 글

연속된 문장에서의 폐쇄음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

하는 뉴스 기사 읽기 외에 좀 더 비형식적이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정서 표현의 글 속에서의 폐쇄음 발화

도 분석했다. 이 읽기 자료 또한 연구자가 목표 폐쇄음이 포함

되도록 만들었으며 피험자들에게는 SNS 글이라고 말하고 자연

스럽게 읽도록 하였다. 정서 표현의 글에서도 앞 단어가 자음으

로 끝나는 단어 뒤의 폐쇄음만 측정하였고 후행모음은 최대한  

/ㅏ/로 맞추려고 했으나 뉴스 기사 읽기와 마찬가지로 모두 맞

추지는 못했다. 읽기 자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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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란 바다보다는 초록빛의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서는  

귀여운 다람쥐에게 잘익은 빨간  딸기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 

다람쥐들은 예전의 다람쥐들에 비해 점점 통통해지는 것 같습

니다. 가끔은 카메라에 통통한 다람쥐가 알밤을 까먹는 모습을 

담기도 하면서 다람쥐와 친해집니다.

2.3. 녹음과 음향 분석 방법

20명의 피험자에게 본 실험의 실험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소음

이 없는 연구실에서 마이크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보통

의 말하기 속도로 시료를 읽도록 했다. 읽기 자료들은 종이에 

출력하여 한 번씩 읽도록 했는데 틀문장의 경우 무작위 순서로 

읽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의 발화는 44,100Hz의 표본추출률, 
16bit로 양자화방식으로 녹음되었고 녹음 이후에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ver.5.1.0.7)로 목표 폐쇄음의 VOT 값과 후행 

모음의 f0값을 측정했다. VOT 값은 목표 폐쇄음의 파열 직후

(burst)부터 파형이 시작하는 모음의 성대 진동시작점(voicing 
onset)까지 측정하였으며,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비교해가면

서 측정했다. f0 값은 후행모음의 안정적인 부분을 선택하여 피

치 곡선에서 자동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SPSS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통계 처리

하였는데 ANOVA 검증을 통하여 평음, 격음, 경음의 VOT와 f0
의 차이와 틀문장,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정서 표현의 글 읽

기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틀문장

<표 1>은 피험자들의 한국어 폐쇄음 VOT값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데 평음 VOT 값의 평균은 54ms이고 격음은70ms, 경음은 

23ms으로 예측대로 ‘격음>평음>경음’ 순서였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ANOVA 검정과 Bonferroni 검정을 

했는데, 독립변수를 모음의 종류로 두고 종속변수를 VOT로 둔 

ANOVA 검정 결과, df는 between groups에서 8, within groups에
서 171이었으며, F는 66.18이었고 sig는 0.00이었다. 또한 

Bonferroni 검정 결과, 평음 /ㅂ/과 격음 /ㅍ/, 경음 /ㅃ/사이, 평
음 /ㄷ/과 격음 /ㅌ/, 경음 /ㄸ/ 사이, 그리고 평음 /ㄱ/과 격음 /
ㅋ/, 경음 /ㄲ/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한국인 화

자들이 평음과 격음, 경음을 VOT로 구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표 2>). 단, 평음과 격음의 VOT값의 차이를 보면, 평음 /
ㅂ/과 격음 /ㅍ/이 17ms, 평음 /ㄷ/과 격음 /ㅌ/이 16ms, 평음 /ㄱ/
과 격음 /ㅋ/이 15ms로 Lisker & Abramson의 차이인 63ms 보다 

매우 작았다[10]. 그러나 10년 전 연구인 Silva의 연구 결과 <그

림 1>를 보면[13], 당시 나이가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나이와 비

슷한 1980년대 이후 출생자의 VOT 값과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최근 10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OT Mean(ms) s.d. 평균(ms)
평음

ㅂ 44 10
54ㄷ 52 14

ㄱ 67 15
격음

ㅍ 61 15
70ㅌ 68 12

ㅋ 82 14
경음

ㅃ 19 6
23ㄸ 21 6

ㄲ 31 9

표 1. 틀문장 폐쇄음의  VOT(ms)
Table 1. Stop VOT of isolated sentences(ms)

VOT의 차이 Mean difference sig.
ㅂ ㅍ -16.2* .002
ㅂ ㅃ 25.0* .000
ㅍ ㅃ 41.2* .000
ㄷ ㅌ -16.1* .002
ㄷ ㄸ 30.8* .000
ㅌ ㄸ 46.9* .000
ㄱ ㅋ -14.9* .006
ㅂ ㄲ 36.2* .000
ㅋ ㄲ 51.1* .000

표 2. 틀문장 폐쇄음 VOT의  Bonferroni 검증 

Table 2. Bonferroni tests for stop VOT of isolate sentences

그림 1.연령별  VOT 차이 ( Silva, 2006, p.293)
Figure 1. Age-related change for the VOT ( Silva, 2006, p.293)

<표 3>은 틀문장에서 피험자들이 발화한 페쇄음의 f0 값을 나

타내고 있는데 격음의 F0 값이 가장 크고(139Hz), 평음의 F0 값

(110Hz)이 가장 작았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

해 ANOVA 검정과 Bonferroni 검정을 했다. 독립변수를 모음의 

종류로 두고 종속변수를 f0 로 둔 ANOVA  검정 결과, df는 

between groups에서 8, within groups에서 171 이었으며, F는 14.14
였고 sig는 0.00 이었다. 또한 Bonferroni 검정 결과, 조음 위치에 

상관없이 (연구개음, 양순음, 치조음) 평음의 f0 가 격음의 f0 와 

그 차이가 유의미하며, 경음의 f0 와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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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표 4>). Kong 외 는 격음과 평음은 f0 의 영향

을 받지만 경음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16] 이 결

과와 일치한다. 강지은 & 공은정의 결과를 보면[5], 여성화자의 

모든 모음 환경에서 VOT의 값은 유의미하지 않고 f0 의 값만 유

의미하여 평음과 격음의 구분을 전적으로 f0 에 의존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성 화자의 경우에는 모음 /i/, /u/ 환경에

서는 평음과 격음의 구분을  VOT와 f0 모두로 하지만 /ㅏ/환경

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f0 값만으로 구분한다고 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ㅏ/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f0 와 VOT 모두로 

평음과 격음을 구분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차이는 강지은 & 
공은정의 연구에서는 단어 단독으로 읽은 반면[5], 본 연구에서

는 틀문장 속에서 읽어서 그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f0 Mean(Hz) s.d. 평균
평음

ㅂ 112 11
110ㄷ 109 11

ㄱ 109 11
격음

ㅍ 139 15
139ㅌ 139 18

ㅋ 141 16
경음

ㅃ 131 17
130ㄸ 130 17

ㄲ 129 16

표 3. 틀문장에서의  폐쇄음  f0(Hz)
Table 3. Stop f0 of isolated sentences(Hz)

f0의 차이 Mean difference sig.
ㅂ ㅍ -26.4* .000
ㅂ ㅃ -19.2* .005
ㅍ ㅃ 7.2 1.000
ㄷ ㅌ -30.0* .000
ㄷ ㄸ -20.8* .001
ㅌ ㄸ 9.2 1.000
ㄱ ㅋ -31.8* .000
ㅂ ㄲ -19.9* .003
ㅋ ㄲ 11.8 .603

표 4. 틀문장 폐쇄음 f0의  Bonferroni 검증 

Table 4. Bonferroni tests for stop f0 of isolate sentences

3.2. 정보를 전달하는 글

문단 발화 중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의 폐쇄음 발화를 분석하

기 위해 뉴스 기사를 읽도록 하였다. <표5>는 뉴스 기사 읽기에

서의 목표 폐쇄음 VOT값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데 평음 VOT 
값의 평균은 46ms이고 격음은52ms, 경음은 24ms으로 이 역시 

‘격음>평음>경음’ 순이었지만 ANOVA 검정과 Bonferroni 검정 

결과, df는 between groups에서 8, within groups에서171이었으며, 
F는 22.71이었고 sig는 0.00이었다. 또한 Bonferroni 검정 결과, 
연구개음, 양순음, 치조음 모두에서 평음과 경음의 차이는 유의

미했고, 격음과 경음의 차이도 유의미했으나, 평음과 격음의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보를 전달하

는 글 읽기에서 20대 한국인 남성들은 VOT가 평음과 격음을 구

별하는 유의미한 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평음과 격음의 VOT값의 차이를 보면, 평음 /ㅂ/과 격음 /ㅍ/이 

5ms, 평음 /ㄷ/과 격음 /ㅌ/이 11ms, 평음 /ㄱ/과 격음 /ㅋ/이 2ms
로 그 차이가 매우 작았다.

VOT Mean(ms) s.d. 평균(ms)
평음

ㅂ 44 20
46ㄷ 37 7

ㄱ 57 18
격음

ㅍ 49 13
52ㅌ 48 14

ㅋ 59 12
경음

ㅃ 22 9
24ㄸ 21 5

ㄲ 29 10

표 5. 정보 전달 글에서의   폐쇄음 VOT(ms)
Table 5. Stop VOT of information oriented text(ms)

VOT의 차이 Mean difference sig.
ㅂ ㅍ -5.5 1.000
ㅂ ㅃ 21.5* .000
ㅍ ㅃ 27.0* .000
ㄷ ㅌ -11.6 .240
ㄷ ㄸ 15.7* .010
ㅌ ㄸ 27.3* .000
ㄱ ㅋ -2.5 1.000
ㄱ ㄲ 27.4* .000
ㅋ ㄲ 29.9* .000

표 6. 정보 전달 글  폐쇄음 VOT의  Bonferroni 검증 

Table 6. Bonferroni tests for stop VOT of 
information oriented text

<표 7>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의 폐쇄음 f0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격음의 f0 값이 가장 크고(137Hz), 평음의 F0 값(108Hz)
이 가장 작았다. ANOVA와 Bonferroni 검정 결과, df는 between 
groups에서 8, within groups에서 171 이었으며, F는 14.79 였고 sig
는 0.00 이었다. 또한 Bonferroni 검정 결과, 연구개음, 양순음의 

평음의 f0 가 격음의 f0 와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며 경음의 f0 와

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치조음의 경우에

는 평음과 격음과의 차이만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

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에서도 f0 가 격음과 평음을 구별하는 변

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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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 Mean(Hz) s.d. 평균
평음

ㅂ 105 12
108ㄷ 110 9

ㄱ 109 11
격음

ㅍ 143 16
137ㅌ 127 16

ㅋ 142 23
경음

ㅃ 129 15
127ㄸ 122 18

ㄲ 130 16

표 7. 정보 전달 글 의 페쇄음  f0(Hz)
Table 7.  Stop f0 of  information oriented text(Hz)

f0의 차이 Mean difference sig.
ㅂ ㅍ -37.9* .000
ㅂ ㅃ -24.2* .000
ㅍ ㅃ 13.6 .290
ㄷ ㅌ -16.7* .042
ㄷ ㄸ -11.5 .853
ㅌ ㄸ 5.17 1.000
ㄱ ㅋ -32.5* .000
ㄱ ㄲ -20.9* .002
ㅋ ㄲ 11.5 .883

표 8. 정보전달 글 폐쇄음 f0의 Bonferroni 검증 

Table 8.  Bonferroni tests for stop f0 of 
information oriented text

3.3. 정서 표현의 글 

문단 발화 중 정서표현의 글 읽기에서의 폐쇄음 VOT 값의 평균

은 아래 <표 9>에서 보여주고 있다. 평음 VOT 값의 평균은 

41ms이고 격음은50ms, 경음은 23ms으로 이 역시 ‘격음>평음>
경음’ 순이었지만 평음과 격음의 VOT값의 차이를 보면, 평음 /
ㅂ/과 격음 /ㅍ/이 12ms, 평음 /ㄷ/과 격음 /ㅌ/이 2ms, 평음 /ㄱ/과 

격음 /ㅋ/이 14ms로 그 차이가 매우 작았고 특히 평음 /ㄷ/과 격

음 /ㅌ/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ANOVA 검정 결과, df
는 between groups에서 8, within groups에서171이었으며, F는 

21.29였고 sig는 0.00이었다. 또한 Bonferroni 검정 결과, 연구개

음, 양순음, 치조음 모두에서 평음  경음의 차이는 유의미했고, 
격음과 경음의 차이도 유의미했으나, 평음과 격음의 차이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와 마찬가지로 정서 

표현의 글 읽기에서도 20대 한국인 남성들은 VOT가 평음과 격

음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0>).

VOT Mean(ms) s.d. 평균(ms)
평음

ㅂ 40 8
41ㄷ 39 7

ㄱ 45 12
격음

ㅍ 52 16
50ㅌ 41 10

ㅋ 59 22
경음

ㅃ 23 9
23ㄸ 20 6

ㄲ 28 11

표 9. 정서 전달 글에서의   폐쇄음 VOT(ms)
Table 9 . Stop VOT of emotional expressive text(ms)

VOT의 차이 Mean difference sig.
ㅂ ㅍ -12.1 .095
ㅂ ㅃ 17.0* .001
ㅍ ㅃ 29.1* .000
ㄷ ㅌ -1.8 1.000
ㄷ ㄸ 19.0* .000
ㅌ ㄸ 20.8* .000
ㄱ ㅋ -13.4* .031
ㄱ ㄲ 17.0* .001
ㅋ ㄲ 30.4* .000

표 10. 정서 전달 글  폐쇄음 VOT의 ANOVA와 Bonferroni 검증 

Table 10. ANOVA and Bonferroni tests for stop VOT of 
emotional expressive text

<표 11>은 정서 표현의 글에서의 폐쇄음 f0 값을 나타내고 있

는데 다른 발화 형식들과 마찬가지로 격음의 f0 값이 가장 크고

(141Hz), 평음의 F0 값(111Hz)이 가장 작았다. ANOVA 검정 결

과, df는 between groups에서 8, within groups에서 171 이었으며, F
는 13.46 이었고 sig는 0.00 이었다. 또한 Bonferroni 검정 결과, 양
순음의 격음의 f0 가 평음의 f0 와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며 경음

의 f0 와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치조음

의 경우에는 평음의 f0 가 격음의 f0 와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며 

경음의 f0 와도 그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연구개음의 경우는 평

음과 격음과의 차이만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0 의 

차이가 모두 다른 것은 문단 읽기의 경우에는 맥락에서 단어의 

중요도나 강조의 정도에 따라  f0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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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 Mean(Hz) s.d. 평균
평음

ㅂ 114 12
111ㄷ 106 25

ㄱ 114 10
격음

ㅍ 146 15
141ㅌ 139 17

ㅋ 140 15
경음

ㅃ 124 13
124ㄸ 126 16

ㄲ 124 15

표 11. 정서 전달 글 의 페쇄음  f0(Hz)
Table 11.  Stop f0 of  emotional expressive text(Hz)

f0의 차이 Mean difference sig.
ㅂ ㅍ -32.1* .000
ㅂ ㅃ -10.0 1.000
ㅍ ㅃ 22.1* .001
ㄷ ㅌ -32.6* .000
ㄷ ㄸ -20.3* .005
ㅌ ㄸ 12.3 .675
ㄱ ㅋ -26.1* .000
ㄱ ㄲ -9.8 1.000
ㅋ ㄲ 16.2 .075

표 12. 정서 전달 글 폐쇄음 f0의 Bonferroni 검증 

Table 12. Bonferroni tests for stop f0 of 
emotional expressive text

3.4. 발화 형태에 따른 차이 비교

약 10여년 전의 연구에서부터 한국어 평음과 격음의 VOT 차이

가 줄고 이를 f0로 구별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5],[11],[12],[13]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13>과 <표 14>는 한

국인 20대의 폐쇄음 발화 중 이러한 격음과 평음의 VOT와 f0의 

차이를 틀문장, 정보를 전달하는 글, 정서 표현의 글에서의 발

화로 비교하여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평음과 격음의 VOT차이

는 틀문장 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정서 표현의 글에서 더 

작았었다. 정보전달 글에서는 /ㅂ/과 격음 /ㅍ/의 VOT값의 차이

와 /ㄱ/과 /ㅋ/의 차이가  적어 각각 5ms, 2ms 였는데 이 경우에는 

f0의 값의 차이가 각각 38Hz, 33Hz로 차이가 컸고 감정전달 글

에서도 평음 /ㄷ/과 격음 /ㅌ/의 VOT의 차이가 가장 적어 이 2ms
였는데 이 경우에도 f0 의 차이가 33Hz으로 그 차이가 커서 이 

경우에도  VOT가 작은 경우는 f0만으로 구분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김지은의 결과와 비교해보면[8], 최근인 2015
년에 수행된 연구이고, 같은 틀문장에서 발화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노인 화자들의 경우에는 VOT의 차이가 82.9ms로 매우 컸

고 f0의 차이는 16Hz에 불과했다. 김지은은 이를 노화가 f0의 조

절에 영향을 주어 폐쇄음의 구별을 위해서 VOT값에 좀 더 의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했는데[8], 본 연구의 결과, 즉 의

식을 좀 적게 하는  문단 읽기, 즉 정보전달 글과 감정 전달 글 

읽기에서 VOT의 차이가 좀 더 적었다는 결과와 김지은의 연구

의 결과[8]를 종합하면, 최근의 한국인 화자들은 폐쇄음 평음과 

격음을 구별할 때 f0에 우선적으로 의존을 하며 좀 더 구별을 뚜

렷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f0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또는 

f0의 조절이 어려울 때, VOT값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

닌가하는 해석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극단적인 

해석을 한다면, 10년 전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이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점과 단어 읽기 중심의 연구가 많았다는 점

을 고려했을 때, 김지은의 주장[8]과 비슷하게 한국인들이 폐쇄

음 구별에  VOT 보다는 f0에 의존하는 것이 시대적 폐쇄음의 차

이라기보다는 나이의 차이이며, 실험 방법, 발화 형태의 차이, 
의식을 하여 읽는 정도의 차이일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OT 차이 틀문장(ms) 정보(ms) 정서(ms)
ㅍ - ㅂ 17 5 12
ㅌ - ㄷ 16 11 2
ㅋ - ㄱ 15 2 14

표 13. 격음과 평음의 VOT의 차이(ms)
Table 13. VOT  differences between lax and aspirated stops (ms)

f0 차이 틀문장(Hz) 정보(Hz) 정서(Hz)
ㅍ - ㅂ 27 38 32
ㅌ - ㄷ 30 17 33
ㅋ - ㄱ 32 33 26

표 14. 격음과 평음의 fo의 차이(Hz)
Table 14. f0 differences between lax and aspirated stops(Hz)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폐쇄음 발음 변이를 알아보기 위해 틀문

장과 문단읽기를 통한 자연스러운 발화에서의 폐쇄음 발화 시 

VOT와 f0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해 총20명의 20-25세 남성을 대상으로 틀문장, 정
보를 주는 글 읽기와 정서표현의 글 읽기에서의 폐쇄음 발음의 

VOT 값과 f0를 측정하여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틀문장에서는  모든 조음 위치의 평음, 격

음, 경음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20 대 초반의 한국

인 남성 화자들은 틀문장에서 평음과 격음, 경음을 VOT로 구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평음과 격음의 VOT값의 차이를 

보면, 평음 /ㄱ/과 격음 /ㅋ/을 제외하고는 1964 년의 Lisker & 
Abramson의 차이인 63ms 보다[10] 매우 작았다. 그러나 10 년 전, 
2006 년의 연구인 Silva의 연구 결과에서[13], 당시 나이가 본 연

구의 피험자들의 나이와 비슷한 1980 년대 이후 출생자의 결과

와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그림 1>) 최근 10 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0 에서는 조음 위치에 

상관없이 평음의 f0 가 격음의 f0 와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며 경

음의 f0 와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

를 전달하는 글과 정서를 전달하는 글의 VOT 값을 보면, 연구

개음, 양순음, 치조음 모두에서 평음과 경음의 차이는 유의미했

고, 격음과 경음의 차이도 유의미했으나, 평음과 격음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문단 읽기에서 20 대 초반 한국인 남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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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가 평음과 격음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단서가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평음과 격음의 VOT차이는 틀문장 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정서 표현의 글에서 더 작았고 이러한 자연스

러운 발화를 유도하는 문단 읽기에서는 평음과 격음 구별 시 f0 
의존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김

지은의 결과[8], 즉 한국인 노인 화자의 경우 노화가 f0 의 조절

에 영향을 주어 폐쇄음의 구별을 위해서 VOT값에 좀 더 의존하

는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과 종합하면, 최근의 한국인 화자들은 

폐쇄음 평음과 격음을 구별할 때 f0 에 우선적으로 의존을 하고, 
차이를 좀 더 강조하고 싶거나 f0 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VOT 
값을 추가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도 해보았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한국어 발음 뿐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 교육 시 한국어는 VOT만으로 폐

쇄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f0 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한국어 

폐쇄음을 구별해서 듣거나 말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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